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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뤼셀서 제1회 유럽 연구보안 컨퍼런스 개최(11.21)

-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첫 번째 유럽 연구 보안 컨퍼런스가 개최됨.
집행위와 12개 유럽 연구 관련 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EU·비EU 포함 15개국과 OECD, G7, NATO가 자국의 연구보안 정책을 

공유해 연구혁신 생태계 인식 제고 및 회복력 강화 현황을 폭넓게 조명

- 컨퍼런스에서 개방성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보안 이슈를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에 포함하는 방안 및 유럽 연구보안 전문센터 설립, 실사 플랫폼 

구축, 회복력 테스트 방법론 개발 등의 추진 계획을 소개

ㅇ 집행위,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 발표(11.19)

- 집행위는 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를 발표. 패키지는 AI·사이버보안·데이터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 

‘디지털 옴니버스’,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연합 전략’,
기업의 디지털 신원 제공을 위한 ‘유럽 비즈니스 월렛’으로 구성

- (디지털 옴니버스) AI, 사이버보안, 데이터 규정의 간소화로 규정 적용 

효율화, (데이터 연합 전략) 데이터 연구소 접근성 확대를 통해 AI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조치 제시, (유럽 비즈니스 

월렛) 기업·공공기관에 단일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여, 문서 서명, 시간 

기록, 문서 교환 등을 가능하게 하고, 회원국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

ㅇ EU, Choose Europe 신규 공모 예산 두 배로 늘려 확대 시행 예정(11.25)

- EU는 연구 인재 유치를 위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2027년에 5,125만 유로 규모의 신규 공모를 계획 중임

- EU 자금이 프로그램의 1단계 또는 2단계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지원 기관은 급여 수준, 경력 개발 기회, 장기적인 경력 

전망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평가 요소로 작용

ㅇ (기타) ▲EU, 고용보호법이 혁신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 제기(11.20)
▲호라이즌 유럽 `26~`27 워크프로그램, Widening 예산 확대(11.19)
▲영국·스위스, 스핀아웃 생태계 선도 … EU는 성장 잠재력 확인(11.25)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together-responsible-open-and-secure-research-and-innovation-2025-11-21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718
https://sciencebusiness.net/news/international-news/eu-plans-eu51m-choose-europe-call-research-careers-2027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budget/employment-protection-laws-blamed-europes-lack-innovation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and-innovation-gap/widening-budgets-2026-and-2027-creep-latest-work-programme-drafts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data-corner-uk-and-swiss-universities-dominate-european-spin-out-rankings

